2017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출품작 모집
다양한 출품 카테고리들,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비즈니스계의 '혁신'을 시상하는 유일한 비즈니스계 시상 프로그램인2017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17 Asia-Pacific Stevie Awards)이 출품작을 모집한다. 
뉴욕포스트가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칭한 '국제비즈니스대상'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비 어워즈(www.StevieAwards.com, 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만든 이 상은 1회 대회인2014년에는 서울, 2015년 상하이, 2016년 시드니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2016년 시드니 시상식에는 이 상을 수상한 조직의 CEO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아태스티비상은 경영, 고객서비스, 기업홍보/IR/PR, 기업/조직, 라이브이벤트, 마케팅, 신제품, 앱, 출판, 웹사이트, 인사관리 등 12개 부문에서 출품작을 모집하며, 7개 언어(한국어, 말레이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로 제출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 홈페이지 (www.Asia.StevieAwards.com)에서 7개 언어로 출품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품료가 할인되는 조기출품 마감일은 11월 30일이며, 일반출품 마감일은 2017년 2월 8일(수)이다. 최종 출품마감은 2017년 4월 5일까지이나 지체료(US$45)가 부과된다.. 
출품작 심사는 2017년 2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100여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4월 19일에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가 발표되며, 시상식은 6월 2일 일본 동경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역대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 수상회사 및 조직에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서울시청, 송파구청, 화성시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전력공사, 현대제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옐로모바일, 시스코 시스템즈, 크록스싱가포르, 델타항공, DHL 익스프레스, 포드 차이나, 글로브 텔레콤, 메트라이프 아시아, 소니, 텔콤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비어워즈 한국대표부에서 출품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02-2144-0741) 아시아-태평상 스티비상 관련 문의는 ㈜비알컴 박종선대표(010-6560-8448)에게 하면 된다. 
스티비 어워즈에 대하여

스티비 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Asia-Pacific Stevie Awards), 국제 비즈니스 대상(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여성 기업인 스티비 대상(Stevie Awards for Women in Business), 영업 및 고객서비스 스티비 대상(Stevie Awards for Sales & Customer Service), 위대한회사 스티비상(Stevie Awards for Great Employers), 미국 비즈니스 대상(American Business Awards), 독일 스티비상(German Stevie Awards)의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비상에는 매년 60개 국가 이상에서 1만 이상의 조직이 출품한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조직 및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명예를 기리는 스티비 어워즈는 전세계 기업들이 창출해낸 뛰어난 성과들을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조직 및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며, 브랜딩(Branding) 및 명성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티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tevieAwards.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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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Director for Asia /The Stevie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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